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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이사야

Owing to sins, since the Israelites drank the glass of God's 
wrath too much, they lost the light of expectation and hope. 

"Awake, awake, O Zion, clothe yourself with strength. Put 
on your garments of splendor, Jerusalem, the holy city. The 
uncircumcised and defied will not enter you again" (Is 52:1).

God tells the Israelites that they should throw out their sins, 
rise up, and sit enthroned, and that they should not touch unclean 
thing, be pure, and leave from the sins (Is 52:11). When we leave 
the path of sins, we will rise up from the glass of God's wrath. We 
will experience God’s hope and the light of salvation.

"But you will not leave in haste or go in flight; for the Lord 
will go before you, the God of Israel will be rear guard" (Is 52:12). 

If we make a firm decision to leave the path of sin, God says 
that he never leaves us alone, the almighty God, creator, of power and love 
will work before us and be our rear guard. 

It is God the creator who switches from the 
evil to the goodness, changes sins into grace, 
restores order from confusion, and changes 
mistake into honor. When we have such 
innovation and doughtiness, we can live our 
victorious life. But if we are continuously tied 
to old habit, we cannot help living our life in 
the midst of fear, and those who hesitate and 
fear cannot help being defeated in the despair 
and darkness. 

Abraham received an order from God, 
and left their comfortable and beloved home 
town, and relatives and the house of his father. 
And then they went to the place where God 
directed. From that time, Abraham began to 
be guarded by God. Paul the Apostle, Elijah 
the prophet, and King David received God's 
rear guard, while they lived a beautiful life 
accompanied by God for their life time..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who 
proclaim peace, who bring good tidings, who 
proclaim salvation, who say to Zion, 'Your 
God reigns!'" (Is 52:7). God reigns, and that is 
just that he came in appearance of man to the 
world, and the news that he did not only die on 
the cross but also won the power of death and 

resurrected are life and good desire. Whoever listens to this Gospel news and 
calls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Paul the Apostle quoted Isaiah 53 and said,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e 10:13-15).

My beloved Christians,
From the time when we throw away the dust of sins and leave its path, 

God guards us and He will lead us to a victorious way in which he protects 
and saves us.

Now, only you do not have to know this good news of joy. Every day, 
by preaching the Gospel of life, and by having a beautiful life before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live your life with the God's great pleasu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Who Guards Us 
(Is. 52:1-15)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너무
도 많이 마시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빛을 잃어버렸습니
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
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사 52: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을 털어버리고 깨어 일어나 
앉으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케 되어 
죄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십니다(사 52:11). 죄악 된 길에서 떠나면 
우리는 진노의 잔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소망과 빛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
니지 아니하리라”(사 52:12). 

만약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하고 죄악 된 길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은 결
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
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겠다고 말씀하십
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죄를 은혜로 
변화시키시며, 혼돈을 질서로 회복하시고, 실수
를 명예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옛 습관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머뭇
거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무도 편
하고 정들었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
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갔습
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호위를 받
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엘리야 선지자도, 
다윗도 하나님의 호위를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
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
을 뿐만 아니라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식은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 52장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롬 10:13-1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앞뒤에서 하

나님께서 호위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
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
니다. 

호위하시는 하나님
(사 52:1-15)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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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벧전 5:1-7).  

또한 영적 지도자는 일반적 지도자가 자기 만족

을 하는 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참된 영적 지

도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찾는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따른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데서 동기를 유발한다. 항상 하나님께 의존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교정 받는다.

미국의 교육학자 Bennie E Goodwin은 “소질 있

는 지도자는 탄생하고, 효율적인 지도자는 만들어 

진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피나는 훈련을 통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크리스찬 지도자상으

로 제시한다.

(1)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

비전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비전의 사람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선견

을 갖고 사물들을 인지하고 분별한다. 

(2)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근

면과 성실과 노력을 다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

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전 없는 행동은 방향감각

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열정적 노력과 실제적 

계획이 결여된 꿈은 공기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그

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늘 노력하고 수고하되 이타

적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수고해야 한다. 사랑없

는 수고는 가장 이기적이고 졸렬하며 잔인한 지도

자로 전락된다. 

(3)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

인내는 리더십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내는 

어리석은 고집과 다르다. 진정한 지도자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귀 기울이며 겸손

히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해야 한다. 

(4) 종으로 섬기는 사람

리더십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충실

한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지

배자로서의 권위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의 겸손이

었다. 

(5) 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 

지도자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인격과 

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한다. 잘 훈

련받은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

지가 없다. 

참된 영적 지도자에게는 타인을 바르게 인도할 

무한 책임을 가진 만큼 어려움도 있게 마련이다. 그

들은 고독하다. 곤고하고 때론 곤경과 난국에 처하

기도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그의 소유권, 회수권, 감사권, 사용권을 인정

하여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절대 복

종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자.  (다음주 계속)

크리스찬 지도자론
(슥 4:6)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 우리 모두는 어

떤 의미에서 모두 크리스찬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19세기 말 독일 사회학자 막스 웨버는 

권위있는 지배형태로 합법적 지배, 전통적 지배, 그

리고 카리스마적 지배를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지도자들에 대한 분류이며 영적 

지도자는 이와 많은 차이가 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수없

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영적 지도자라

면 부득이 일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해야 하고, 독

재적이 아니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고, 겸손의 옷을 입으며, 믿음으로 봉사하며, 근신

하여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늘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2016년 순결서약식

3월 7일(월) ~ 5월 15일(주일), 10주간

신청 및 교육 : 부서별 /  3월 27일(주일)-찬양예배시간에

오늘 모집 마감

3월 22일 (화) 오후 7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 홀)

2016년 제39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전반기 열린프

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전교인이며 기

간은 2016년 3월 7일(월) ~ 5월 15일(주일), 10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10,000원이다. 

2016년 순결서약식이 3월 27일(부활절)주일 찬양

예배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

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

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

을 이루고자 함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결혼 전까지 하나님

과 성도들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

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서”와 “순결서약기념품”이 주

어진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해당 교육부서에 신청하

기 바라며, 오늘까지 부서별로 전체 취합하여 교육위

원회 서기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순례자 편집부에서 청 ·장년을 대상으로 사

순절 묵상시, 부활절시 각 1편씩을 공모한다.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며 순례자 편집부나 

yoolulu@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당선자

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린다.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강진 

장로) 산하 교육 1,2,3,4 국 전 교

사 대상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

회가 오는 3월 22일(화) 오후 7

시 30분부터 9시까지 101호 웨

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이날 강사는 장신대 목회상담

학 이상억 교수로 주제는 "영혼

을 살리는 교사"이다.

교회학교 교사는 전원 참석바

란다.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이상억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 (B.A.)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     복음주의 루터교 신학대학원 (M.A.) 
■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Th.M., Ph.D.)  

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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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로 믿음에 견고케 하소서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

가 많음에도 불구하

고 저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

리지 못하여 늘 고단

한 삶을 살았음을 고

백합니다. 하나님께

서 주신 축복인 자녀

들과의 관계도 친밀감보다는 갈등으

로,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

럴수록 제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공

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이 힘들

어 위로 받고자 서울교회를 다니며 말

씀을 사모하고 위로받은 시간들이었

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지만 

삶 속에서 적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에 혼자

서 내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너

무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작년

에 열린 프로그램 어머니 힐링스쿨 브

러슈어를 보면서 꼭 들어야겠다는 마

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

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회복과 용서라

는 큰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그

램이었습니다. 처음은 낮설었지만 한 

주 한 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

드는 나의 쓴뿌리들과  자기 정죄의 

늪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마음과 과거의 상처로 인

해 힘들어하던 저를 부족한 그대로 사

랑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변화가 시

작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사랑의 마

음을, 남편에게는 미움보다 감사의 마

음을 주셨습니다. 강의 도중 다양한 소

그룹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

을 통해 남과 다른 나를 인정하며 서

로 귀중히 여기는 힐링의 시간도 가졌

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분들,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

들이 모여 이번 힐링스쿨 “소명”을 통

해 나를 발견하고 가정을 새롭게 변화

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을 체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여

인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의 모습

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면서 3월 열린 프로그램 

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화집사 
(13교구)

올해 새롭게 열린

프로그램 안에 신설

되는 서울 아기학교

는 다음세대의 주역

이 될 영, 유아들이 

인생의 처음 단계부

터 하나님의 말씀으

로 양육받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

성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전인

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말

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생활

을 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돕고,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유대

를 강화하며, 사회성 및 공동체성을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기학교는 아기(12-48개월)와 

엄마(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

그램으로 3월 10일-5월 12일(10주

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2

시 30분에 706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학기인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예배, 반별 소그룹 활동, 음악 ‧ 미술 

‧ 가베 ‧ 신체놀이 등의 대그룹 활동

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소풍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기학교가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영, 유

아기 어린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하

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

회 성도님들께도 기도의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구본혜 전도사
(유아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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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6일㈜ 섬김의교회 주일예배설
교를 한다. 3월7일(월) WRF(세계개혁주의연맹)이사회 참
석차 인도네시아로 출국, 3월12일(토) 귀국한다. 3월12일
(토) 28차 종교개혁월례기도회, 24회 신학특강시간을 소집
한다.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발령 및 학위취득: 13교구 김종근 집사(이신정 권사 사
위) 통영지청 부장검사 발령, 세무학 박사학위 취득
■ 승진:(12교구 오길탁 집사 박정섭 권사 장남) 오유록 집
사 미국 LG지사에 3월 1일자로 부장 승진

■ 주일식당봉사 : 바울선교회(3.6) 베드로선교회 (3.13)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

난을 깊이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모

든 성도들이 되도록

2.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이루며, 이웃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이 되도록

3. 3월 3일(목) 호산나대학 입학식에 참석하는 모든 

신입생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④  2016년 3 월  6 일 

호산나대학 소식

오승중 부장 (호산나 대학)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 2학년에 진학하는 김

희창학생의 어머니께서 새해 들어 또 다시 1천만원

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희창학생 어머니께서는 지난 2014년 김희창학

생의 진학상담을 위해 본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

산나대학의 시설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취업성과 등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호

산나대학이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설

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셨습니

다. 

이후 김희창군이 본교에 입학하면서 어머니께서

는 본인도 호산나대학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는 일에 동참하고자 2015년초 기숙사 침대 매트리

스 교체 등 호산나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천

만원을 기부해 주셨는데, 2016년 들어 또 다시 1천

만원을 기부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김희창군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동

안 많은 부분을 어머니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모습

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립생활을 해나갈수 있는 의

젓한 성인으로 성장하였다며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 자신의 기부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창군은 올해부터는 서울교회 사랑부에 다

니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김희창군이 호산나대학 

학생으로서 뿐 아니라 서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행복한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① 2015년 나눔 프로젝트
② 재능나누기 사랑더하기 음악캠프
③ (주) 리안헤어와 산·학 업무협약(MOU) 체결’
④ 2016 글로벌리더십 대상 수상
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연합 사진전시회

① ②

③ ④ ⑤

B.M.W. 운동


